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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재선임 “무난”
SK에너지, 3월14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 3년 전과 입지 달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3월 SK에너지 주주총회에서 무난하게 재선임될 전망이어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던 

3년 전과는 입지가 크게 달라졌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2월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3월14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SK홀딩스 지분이 3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버린자산운용에 맞서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까지 몰

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다.

당시 SK 지분 14.96%를 확보한 소버린은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을 이사 후보로 다

시 추천한 것은 주주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최태원 회장 등 SK측은 지분이 SK C&C 등 계열사 보유분을 모두 포함해봐야 15.6%로 소버린을 간신히 

제치고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국내외 기업들이 백기사로 등장하고 주요 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이 최태원 회장을 지원

한데 힘입어 주주총회에서 압승을 거두고 얼마 후 소버린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에는 SK와 최태원 회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들이 연이었다.

무난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소버린이 걸고 넘어졌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데 이어 

대통령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나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한 SK와이번스 야구단 

경기를 일반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호감도 많이 얻었다.

게다가 SK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SK C&C를 상장하면 지분 44.5%를 보유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SK글로벌 사태로 워커힐 지분 등 사재를 출연하는 아픔을 겪어

야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9>


